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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날선 공격의 언어들과 군사 분계선 지역
의 포사격, 그리고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오물 풍선들이 수시로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핵전쟁의 두려움까지 안은 채 시민들은 긴장에 휩싸
여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전단 살포행위는 협정 위반인 동시에 항공법에도 위촉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초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전단이 북으로 살포되는 동안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해오며 불
법적 국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북측에서는 28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뿌리며 극도의 혐오를 담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
시간 전 속보에 따르면,북측은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
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적대적 행위들은 남과 북의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무인기 사건에도 국민들에게 어느 것 하
나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무인기를 보낸 것인
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국방부의 이 ‘전략적 모호성’은 도대체 누
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안을 ‘군’이 제대로 파악은 하고나 있었
던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이 우선순위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지금 한국의 국방전략은 철저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기반 
동맹이라는, 격상인지 격하인지 모를 모호한 단어들로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자주권이 존재하지 못하는 군사 지휘권, 무인기에 대해서도 정보



력과 통솔력을 갖추지 못한 미흡한 군사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
열 정부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디까지 무너져야 무
능하고 악한 폭주를 멈출 것입니까.

이웃과 살아가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
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첫 단추입니다. 윤석열 정
부는 북이 싫어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단살포, 확성기, 무인기 침투, 이런 
행동들을 제발 멈추십시오.
남과 북은, 부디 이 한반도에서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
기 위해,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국내외 400여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복원하고 대화의 방법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